
 월간 법률 브리프 

2026년 8월 

47 호 

 페이지 1 / 2  
면책 고지: 본 간행물에 수록된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디지털 결제의 놀라운 도약 

캄보디아는 한국인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은행 이용률도 낮고, 신용카드도 흔치 

않은 나라지만, 길거리 노점상과 재래시장 상인까지 QR 코드로 결제를 받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계좌 보유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성인의 디지털 결제 이용률은 2017 년 36%에서 

2024 년 73%로 증가했습니다. 

이 간극이 캄보디아 디지털 금융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는 "은행 지점 → 인터넷 뱅킹 → 

모바일"이라는 선진국형 발전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은행 인프라가 깔리기도 전에 모바일·QR 

결제가 곧바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유선전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휴대폰으로 간 

것과 같은 도약이 금융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1. 국가가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다 

한국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서 결제는 카드사·밴(VAN)사·은행·핀테크 

등 여러 민간 사업자의 망이 각자 경쟁하며 작동합니다. 신용카드가 주력이고, 여기에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의 디지털 페이 대안도 존재합니다. 

캄보디아는 정반대입니다. 중앙은행(NBC)이 직접 하나의 국가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민간이 각자 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은행부터 핀테크까지 

모두 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인프라가 바콩(Bakong)입니다. 바콩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일본 기업 소라미츠(Soramitsu)와 

함께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망으로, 2020 년 정식 가동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이른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은행 이용자이든 모바일 머니 

이용자이든 바콩을 이용하면 서로 즉시 송금·결제가 가능합니다. 

KHQR (2002 년 도입)은 바콩의 통일 QR 표준으로, 이용자 모두가 공유하는 '통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맹점이 KHQR 코드 하나만 걸어두면, 이용자가 어느 은행·어느 지갑을 쓰든 하나의 

QR 코드로 결제됩니다. 한국처럼 매장 계산대에 여러 페이 QR 이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통합 덕분에 소상공인·노점상까지 손쉽게 디지털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 “모바일 머니”는 한국의 디지털 페이 개념과 다르다 

여기서 한국인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페이·토스는 결국 은행 계좌에 

연동된 결제 수단입니다. 계좌가 있고 예금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모바일 머니(대표 주자 Wing)는 은행 계좌 없이 작동하도록 시작되었습니다. 

이용자가 동네 대리점(agent)에 현금을 내면, 그 액수만큼 휴대폰 속 전자화폐(e-money)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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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됩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충전된 전자화폐로 송금하고 결제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은행 계좌가 없는 농촌 주민이나 저소득층도 휴대폰과 동네 모바일 머니 대리점만 있으면 

결제 및 송금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은행 계좌 보유율은 낮은데 

디지털 결제율은 높다"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화폐는 회사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사설 화폐'일까요? 아닙니다. 신탁계좌 

구조가 이를 막습니다. 이용자들이 충전한 현금 총액은 운영사가 은행에 개설한 별도의 

신탁계좌에 그대로 예치되고, 시중에 발행된 전자화폐 총액과 항상 1:1 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돈은 운영사 자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화폐는 새로 만든 돈이 아니라, 은행에 실재하는 현금의 디지털 영수증인 

셈입니다 

3. 국경을 넘는 QR: 한국과의 연결 추진 

Bakong 의 KHQR 은 캄보디아 국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태국·말레이시아·일본 등 여러 

나라와 국경 간 QR 결제 연동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연결도 시작됐습니다. 2024 년 NBC 와 

Alipay+가 파트너십을 발표해 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12 개 국제 결제앱이 대상에 포함됐고, 

전북은행은 모바일 앱(쏙뱅크)을 통한 KHQR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제 

이용은 제한적입니다. 리엘화 결제만 가능하며, 가맹점 QR에 한정되며 개인 QR 이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상적인 결제의 대부분이 개인 계좌 간 이체로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발표와 실제 활용 사이의 간극은 아직 좁혀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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